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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일부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이용실태

사용불가 업종에서 1188건 잘못 사용

도내 일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
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
랐다.
전북도와 14개 시·군 일부 공무원

들이 법인카드를 활용해 주점과 칵테
일바, 종합병원, 치과 등을 버젓이 이
용한 것으로 조사됐다.
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법인카드 사

용금지 업종에서 결제를 진행해도 대
부분 추징이 이뤄지지 않아, 허술하게
관리 감독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
이다.
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

의원(더불어민주당)이 행정자치부로
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8개
월 동안(2015~2016년 8월) 도와 14개
시·군이 청백-e시스템에 적발돼 사후
에 추징된 금액이 5억9,550만 원에 달
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건수로만 2,491건에 달했다.
청백-e시스템은 인사·재정·건축·

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
자료 또는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
을 상호 연계해 비리징후 또는 행정착
오에 대해 담당자와 관리자, 감사자에
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오류 등을 사

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이다.
지난해에만 도와 14개 시군에서 청

백-e시스템을 통해 관리 받는 항목 중
부적정한 의심사례로 걸러진 횟수는
8,380건에 달했다. 이중 1,666건이 실제
부적정 사례로 분류돼 3억8,692만 원
이 추징됐다.
올해 상반기에도 6,208건의 의심사례

가 발견돼, 이중 825건(2억858만 원)이
추징된 것으로 파악됐다.
여기에는 도내 공무원의 청렴도를

의심받게 하는 사례들도 포함됐다.
도내 지자체는 법인카드 사용금지

업종에서 총 1,188건의 카드를 사용한
것으로 집계됐다.
이중 주점에서 199건의 법인카드가

사용됐고, 칵테일바 7건, 주류판매점
428건, 종합병원 108건, 일반치과·한

의원 3건, 의원 72건, 기타레져업 103
건 등이 포함됐다.
모두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들이다.
부적정 사용이 확인돼 추징된 사례

는94건(411만원)에 불과했다. 주점에
서 199건의 법인카드가 사용됐으나
이 중 20건만이 추징됐고, 칵테일바
역시 7건 중 1건만이 추징이 이뤄졌
다.
소병훈 의원은“국민들의 빈곤함이

더해가고 있음에도 업무와 무관한 시
간에 단란주점에서 국민의 혈세를 술
잔에 부어가며 불법적인 향락을 일삼
고 있다”면서“성실하게 봉사하는 대
부분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민
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처벌과 시
스템 개선 등 자구적 마련에 매진해야
한다”고 지적했다. /고민형 기자

지난 14일 제11회 순창 장류축제가 열리고 있는 순창군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참가자들이‘2016인분 고추
장 비빔밥’을 비비고 있다.

2016인분 고추장 비빔밥

주점 199·종합병원 7·주류판매점 428건등

추징은 94건…“처벌등자구책마련매진해야”

도, 대한민국 SNS대상수상

전북도가‘2016 대한민국 SNS대
상’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
상했다. <관련기사 4면>

전북도는 지난 14일 (사)한국소셜
콘텐츠진흥협회와 헤럴드경제가 주
최한‘대한민국 SNS 대상’에서 광역
지자체 부문‘대상’을 수상했다.
SNS대상은 블로그, 페이스북, 카카

오스토리 등의 운영 내용을 종합 평
가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
보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개선 동기
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.
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단법인인

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는 올 7월
부터 8월까지 정량평가와 전문가 및
내부 기관평가, 사용자 평가를 종합
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.
전북도 SNS는 도민뿐만 아니라 전

라북도에 관심있는 전 국민에게 다
가가는 것을 목표로 여행, 축제 등

전북도내 명소 곳곳을 소개하는 콘
텐츠로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
다. 또한 사진·이미지 뿐 아니라
자체 인터넷 방송국‘생생TV’의 드
론영상 등을 적절히 활용해 호평을
받고 있다.
실제로 전북도는 2009년 블로그를

시작으로 2010년 트위터와 페이스
북, 2015년에는 카카오스토리와 인
스타그램 운영해 총 20여만 명의 팬
을 확보하고 있다.
전북도청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은

“소셜미디어가 다변화되는 추세에
따라 올해에는 카카오스토리와 인스
타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
로모션을 진행하며 외연을 확장했
다”면서“앞으로 웹드라마 등 새로
운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로 전북도
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”
이라고 전했다. /고민형 기자

광역지자체부문…인터넷방송국활용등서호평

17개광역시도징계공무원에게성과급지급

정부 47개 중
앙부처가 징계
공무원에게 성
과급으로 90억
원 이상을 지급
했다고 밝힌데
이어, 17개 광
역시도(세종시
포함)도 최근 5
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26
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
다.
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

의원(국민의당, 남원, 임실, 순창)이
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‘17개
광역시도(세종시 포함)의 최근 5년
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’자료를
분석한 결과, 징계인원 총 1,933명
중 절반가량인 961명에게(49.7%) 총
2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고, 이 중
중징계자 119명에게 2억 8천여만원
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.
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

9,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, 대구광
역시 3억6,000만원, 제주시 3억2,000
만원, 강원도 2억4,000만원, 전북
도·부산광역시 각 2억2,000만원 순

이었다.
상위 6개 광역시도의 경우 징계공

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매
우 높았다. 전북도가 전체 89명의
징계자 가운데 79명(88.8%)에게 성
과급을 지급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,
제주 188명 중 166명(88.3%), 경기
170명 중 137명(80.6%), 대구 159명
중 124명(78%), 강원 112명 중 77명
(68.8%), 부산 112명 중 69명(61.6%)
순으로 나타났다.
이용호 의원은“현재 47개 중앙

부처 뿐만 아니라, 17개 광역시도
역시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
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.
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
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
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”라고 말
했다.
아울러, 이 의원은“현재 성과급

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
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
고,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
소지가 크다. 행정자치부가 나서서
‘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’을 보다
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”고 주장했
다. /순창=이양원 기자

이용호의원“경기·대구·제주·강원·전북순으로많아”


